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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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나만의 부채 만들기 활동 진행: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여 계절 감각을 환기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여름 부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전 오늘 날씨와 무더위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신체·정서적 긴장을 완화했습니다.
- 다양한 미술 재료 및 꽃 스티커를 활용한 소근육·인지 자극: 꽃 스티커, 색연필 등 다채로운 재료를 제시하고 어르신의 취향에 맞추어 자유롭게 부채를 디자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얇은 꽃 스티커와 압화를 손끝으로 섬세하게 떼어내고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미세 소근육 발달과 눈-손 협응력, 공간 구성력 및 집중력을 집중적으로 자극했습니다.
- 문구 작성 및 온열질환 예방 교육 병행: 부채 여백에 건강을 기원하는 응원 문구와 소중한 가족의 이름을 정성껏 적으며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고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형성했습니다. 완성 후에는 직접 부채를 부쳐보며 폭염 대비 온열질환(탈진, 열사병 등) 예방 수칙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요령 등 여름철 건강관리 수칙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 8주간의 활동 마무리 및 소감 공유: 이번 회차가 전체 프로그램의 마지막(8회차)인 만큼, 그동안 진행했던 혈압 관리 및 인지 강화 활동들을 차근차근 돌아보며 변화된 건강 관리 습관과 참여 소감을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부채 중간에 적을 문구를 함께 고민할 때 어르신께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살아보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건강이 최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부채 한가운데에 '건강이 최고'라는 글귀와 가족들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 적으시며, 지난 8주 동안 함께 나눈 건강 습관들을 앞으로도 꼭 지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꽃 스티커를 손끝으로 섬세하게 떼어 글씨 주변을 예쁘게 꾸미신 후 완성된 부채를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실 때 큰 보람과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작고 얇은 꽃 스티커를 떼어 붙이고 색을 칠하는 미술 활동이 어르신의 소근육 조작 능력과 시지각 기능을 자연스럽게 유지·향상시키는 데 매우 훌륭한 인지 중재 도구가 됨을 배웠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방적인 건강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대상자가 직접 손으로 결과물을 완성하고 자신의 삶과 연계된 문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과 건강관리에 대한 실천 동기가 훨씬 높아진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난 8주 동안 매 회차마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활동에 함께해 주신 어르신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혈압 관리부터 인지 훈련, 부채 꾸미기까지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의지가 눈에 띄게 높아지셨기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상 속에서 자가 건강관리를 훌륭히 지속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르신께서 올여름 무더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